도미타 진페이와 암거 배수의 혁명

기쿠치 지역의 벼농사는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뜻을 품은 선각자들의 노력에 의해 꾸준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미타 진페이(1848~1927)는 독학으로 농업기술을 공부하여, 논의 수위를 조절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발명한 인물이다. 이 기술은 널리 채용되어 일본 전체의 쌀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길을 열었다.

도미타 진페이는 현재의 기쿠치시 중심부의 서쪽에 위치한 강변 마을 우테나에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마을 대부분이 습지대로서 논의 배수가 좋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배수를 좋아지게 할 수단도 없었다. 집안의 농사일을 돕던 어린 도미타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1875년, 전국적인 농지 조사에 참여한 도미타는 배수 상황에 따라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달라짐을 실감했다.

여기서 도미타는 하나의 안을 생각해냈다. 물이 고여서 특히 잘 빠지지 않는 논을 사들여 대나무로 만든 배수 파이프를 땅 속에 묻고 논에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출구의 구멍을 열고 닫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원통에 그 파이프를 연결했다. 개량을 계속한 결과, 1903년에 ‘도미타식 암거 배수 기술’이 완성되었다.

논벼 재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논에 자유자재로 급수와 배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미타식은 논 토양 밑에 도기로 만든 배수관을 설치하여, 두 개의 수평배수관을 위아래로 연결한 간단한 제어 구조에 따라 물을 아래쪽으로 흘려보낸다. 논의 물은 중력에 의해 위쪽의 파이프에서 아래쪽 파이프로 흘러내린다. 이 두 파이프 사이에는 수직으로 설치된 통이 있어 그 덮개를 내리면 물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덮개를 열면 쉽게 배수할 수 있고 닫으면 논의 물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도미타의 발명은 효과가 좋았고, 구조가 간단하고, 또한 낮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도미타식은 일본 전국, 그리고 당시의 한반도에도 채용되어 생산성과 경지 면적의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도미타 진페이는 농업 종사자와 공직자들에게 농업 공학의 중요성을 강의하며 여생을 보냈다. 또한 1914년부터 1927년에 78세로 사망하기까지 한반도에서의 간척 사업을 지도했다.
